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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중·일 북극협력 확대…

북극항로·공동연구 협력 모색
- 제12회 북태평양 북극연구기관 협의회 공동 개최…북극항로·과학·정책 등 협력 논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9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일본 홋카

이도 몬베츠에서 한·중·일 북극 연구기관 및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인 북태평

양 북극연구기관 협의회(North Pacific Arctic Research Community, NPARC)를  

개최했다.

올해로 제12회를 맞은 NPARC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북극연구센터를 중심으로 2014년 출범한 한·중·일 북극 

연구협력 플랫폼이다. 3개 기관은 북극정책, 자연과학, 해운·산업, 사회 등 다양

한 분야의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연구와 협력 의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NPARC에는 한·중·일 정부, 연구기관 및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해 비북극

권 국가들의 북극협력 현황과 3국의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기후변화

와 지정학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북극에서 아시아 옵서버 국가들의 역

할을 살펴보고, 향후 공동 연구·협력 분야를 모색했다.

회의 첫날인 9월 2일에는 ‘해빙공학(Ice Engineering)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별세션이 열렸다. 3개국 전문가들은 △빙해 선박의 항행 가능성 평가, △친환

경 쇄빙 컨테이너선 개발, △해빙 데이터를 활용한 해빙도 분석, △북극항로 선

박 고착 사고 사례 분석, △글로벌 물류 복합운송 네트워크 모델 등 북극해 선

박 운항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최신 연구와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9월 3일 본회의 개회식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극지협력대표가 축사를 통해 비북

극권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과 실질적인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카츠히코 타카하시(Katsuhiko Takahashi) 일본 외무성 북극대사와 리카이셩

(Li Kaisheng) 상해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각각 아시아 국가 간 북극협력의 중요성

과 NPARC를 통한 조선·공학·과학 분야의 동북아 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본회의는 △세션 1(정책), △세션 2(자연과학), △세션 3(해운·경제), △세션 4(사

회 문제)로 구성됐다. 세션 1에서는 △러시아의 북극정책 분석, △2022년 이후 

러시아의 북극협력 변화, △동북아 3국의 북극정책 등 정책·지정학적 현안을 

다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엄지 극지전략연구실장은 ‘북극 해운과 지정학

의 상호 진화: 신현실주의적 관점’을 주제로 북극 해운과 지정학적 변화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세션 2에서는 △북극 해빙 모니터링, △오호츠크해 해빙 해역의 파랑 특성, △인

공지능 기반 북극 해빙 변화 모델링 등 자연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를 소개했다. 

세션 3에서는 △부산항의 친환경 북극항로 개발 전략, △한·중·일 조선산업 

협력, △북극 항행안전 거버넌스, △북극 LNG·에너지 및 어업 등을 중심으로 

북극항로 활용과 산업·경제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마지막 세션 4에서는 △기후변화와 북극 원주민의 지속가능성, △알래스카 지역

사회의 기후변화 인식, △러시아 북극 원주민 청년 세대의 정체성 등을 다루며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연구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북극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복잡해질수록 

한국·중국·일본과 같은 비북극권 국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분야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북태평양 북

극연구기관 협의회에서 축적해 온 한·중·일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

로 공동연구와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협의회가 아시아와 북극권을 연

결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향후 홋카이도대학교 북극연구센터와 상해국제문제

연구원 등 NPARC 참여기관과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를 지속하고, 한·중·일 

3국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신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차기 

제13회 NPARC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글로벌전략연구본부 극지

전략연구실 유지원 연구원(051-797-4793, jwyoo25@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북태평양 북극연구기관 협의회 단체사진


